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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B급 영화’의 서사 특징 연구

-<어둔 밤>(2018)과 <오늘도 평화로운>(2019)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B-movie' narrative characteristic -Focused on 
<Behind the Dark Night> and <Super Margin>

유재응*, 이현경**

Jae-eung Yoo*, Hyun-kyung Lee**

요 약 영화 <어둔 밤>(심찬양, 2018), <오늘도 평화로운>(백승기, 2019)은 저예산영화라는 측면에서나 키치와 패러

디 같은 서브컬처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B급 영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적절한 영화라고 할 수 있

다. <오늘도 평화로운>과 <어둔 밤>의 B급 정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현실적 공간 활용과 언어 사용

의 자의성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도 평화로운>, <어둔 밤>은 만화의 성격을 차용한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

는 속성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다. 영화 감상 동아리 회원들이 영화를 찍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 <어둔 밤>은 황당한

이야기 전개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찍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오늘도 평화로운>은

주인공 영준이 영화감독의 꿈을 위해 잡역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사려다 사기를 당하고 직접 범죄소

굴을 일망타진한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어둔 밤>의 내용과 형식은 코미디 효과를 가중시

키지만, 웃음 속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성찰하고 있는 영화들이다.

주요어 : ‘B급 영화’, <어둔 밤>, <오늘도 평화로운>, 심찬양, 백승기

Abstract The Korean movies,<Behind the Dark Night> and <Super Margin> are suitable for “B-movie” for 
spending low budget and utilizing subculture factors such as kitsch, parody. Using surrealistic space and 
arbitrary language is the most prior element in constituting 'B-affection'. In that sense, Behind the Dark Night, 
Super Margin have characteristics overcrossing the media from comics to film. Despite absurd story, Behind the 
Dark Night has a realistic and concrete sense of what is the making films. The hero in Super Margin was 
swindled, so he strikes a blow the breeding-place of crime himself. In conclusion, showing comics characteristic 
aspects has been increasing comedy effects. But, on the other hand, Behind the Dark Night, Super Margin have 
pointed out that there are many kind of social problems such like career, fraud etc. In addition, they introspect 
the meaning what is that to making films.

Key words : ‘B-movie’, <Behind the Dark Night>, <Super Margin>, Sim chan-yang, Baek s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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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B급 영화’라는 용어는 현재 별다른 거부감 없이 통

용되고 있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함의가 다양하다.

저예산 영화를 지칭하기도 하고, 주류의 가치나 관습에

저항하는 내용을 가진 영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용

어 사용자의 관념이나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본래 ‘B급 영화

(B-movies)’는 1930년 미국 대공황기에 단시간 내에 만

든 값싼 영화를 일컬었다. A급 영화에 딸려서 상영되는

부차적인 영화를 말했다 [1]. 할리우드에서도 B급 영화

의 개념과 용례는 193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

다 [2]. 한국 영화산업이나 비평계에 B급 영화라는 용

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박찬욱, 류승완, 봉준호, 김지운, 오승

욱 등 본격적인 씨네필 감독이 스스로 B급 영화 애호

가로서 그러한 영화 경험 안에서 성장하고 영화 창작의

영감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B급 영화, B급 정서 등의 용어가 일간지와 영화잡지에

다수 등장하게 되고, 학술적인 연구논문들도 발표되기

시작한다 [3]. B급 영화라는 말은 2000년대 초반 유행

했던 ‘병맛’이라는 신조어와 유사한 코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이전과는 다른, 전후맥락이 없고 엉뚱

한 유머 감각을 장착한 만화와 웹툰을 설명하면서 ‘병

맛’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일관성을 갖춘, 주류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어딘가 삐딱하고 우스꽝

스러운 스토리와 그림체를 기존의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 ‘병맛’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할리우드의 ‘B 무비’가 그렇듯 한국영화에서도 B급

영화를 위한 장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에서 B급 정서는 코미디에서 두드러

지게 발견되고 있다. 비판과 전복의 기능을 갖고 있는

코미디라는 장르의 성격과 주류 사회의 가치를 의심하

고 기존 문화를 키치, 패러디, 오마쥬 등으로 재해석하

는 B급 영화의 특성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000

년대 중반 이후 한국적인 B급 영화들이 다수 출현했는

데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들 중 <어둔

밤>(심찬양, 2018), <오늘도 평화로운>(백승기, 2019)

두 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예산영화라는 측면에서나

키치 [5] 와 패러디 같은 서브컬쳐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B급 영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적절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Ⅱ. 본 론

1. 초현실적 공간과 언어

<오늘도 평화로운>과 <어둔 밤>의 B급 정서를 구

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실적인 공간 배경을 무시

한 초현실적 공간 활용과 언어 사용의 자의성이다. <오

늘도 평화로운>의 주인공 영준은 영화감독의 꿈을 위

해 목공소에서 잡역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노트북

을 사기로 결정한다. 돈을 아끼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

트에서 물품을 고르고 직거래를 시도한다. 구매희망자

가 많다는 판매자의 말에 마음이 급한 영준은 나름대로

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안심거래 방법을 활용하여 송금

을 한다. 하지만 돈이 입금 된 순간 통화는 끊어지고

이후 아예 연결이 되지 않는다. 놀란 영준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지만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마쳐야 출금정지가 가능하다는 말에 절망한다.

경찰서에 가서 절차대로 신고를 해봤지만 다수의 피해

자가 있어 원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에

분노한 영준은 직접 범인을 잡기로 결심한다.

영준은 자신이 당한 사기극이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

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알바생

으로 위장한다. 이 영화가 현실적 배경을 완전히 드러내

놓고 무시하는 건 이때부터이다. 한국에서 출발한 일행

이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짠’하고 장면이 바뀌면

중국에 도착해 있다. 이때 화면에는 “중국 본토 옌첸성

한인특구”라는 자막이 버젓이 등장한다. 그러나 한눈에

보아도 그곳은 인천 차이나타운이다. 이들은 차이나타

운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한자로 된 간판이 즐

비한 도로를 중국 관광지에온 사람들인 양 신기하게 구

경하며 활보한다. 이후 중국이라고 설정된 공간은 당연

히 모두 한국이다. 중국 로케이션은 아예 있지도 않은

영화지만 여기는 중국이라는 태연하고 뻔뻔한 위장술이

폭소를 자아낸다. 로케이션 비용도 절감하고 B급 코미

디의 특징도 잘 살린 절묘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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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늘도 평화로운>-중국으로 설정한 한국 촬영지

Figure 1. Scene in the <Super Margin>

초사실주의공간의상상력을극대화시킬수있는대중문

화장르는 만화라고 할 수 있다 [6].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도평화로운>, <어둔밤>은만화의성격을차용한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다.

<어둔 밤>은 <오늘도 평화로운>에 비해서는 공간의

초현실성이 덜 드러나지만 배경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에 있어 파격적이고 색다르다. 우선, 영화가 시작되면

클로즈업으로 레고 모형들이 보인다. 토이스토리의 캐

릭터를 비롯해 자동차, 배 등 여러 가지 물체가 크게 확

대되어 보이고 이들 옆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대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모형들을 이용해 스토리를 설명하고

자신이 구상하는 장면도 어설프게 재현해 보이고 있다.

그림 2. <어둔 밤>-하숙방에 모인 영화 감상 동아리 멤버들

Figure 2. Scene in the <Behind the Dark Night>

일반적인 상업영화라면 장소가 어디인지도 불분명하고,

누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장면을 영화 도입부로 넣지는 않는다. <어둔 밤>이 이

런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의 모습을 롱

숏이나 미디엄 숏으로먼저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닌 것

은 숙련되지 않은 촬영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

하는 의미에서 찍고 있다는 전제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욕만 앞섰지 사실은 갈

팡질팡하는 아마추어 대학 영화감상 동아리의 고군분투

영화 제작기와 이에 비해 훨씬 그럴듯한 영화 속 영화와

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엉성하고 비계획적인 장면부

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감독은 애초에

<회상, 어둔 밤>이라는 단편을 만들고 이를 장편으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7].

두 영화 모두 영화를 위한 그럴 듯한 장소를 빌려 촬

영을 하기보다는 제작진이 접근하기 쉬운 인근 장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평화로운>에서 무술을

익히기 위해 사격과 액션 동작을 익히는 장소는 흔한 동

네 풀숲으로 보이고,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옥상도 아

주 평범한 공간이다. 블록버스터 액션영화라면 평범한

옥상에서 집단 결투 장면이벌어진다 해도 그 공간이 특

별한 곳으로 느껴지게 장면화 하였겠지만 이 영화에서

는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

간의 분할이나 소품의 배치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둔 밤>은 이와는 좀 다른 방식

으로 일상공간을 활용한다. 이 영화에도 옥상 결투씬이

나오는데 옥상에서 촬영하는 모습 전체를 여러 각도의

롱숏으로 보여주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촬영이 되고

있는지 촬영장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현실적으로 묘사한

다. 이렇게 촬영된 것을 편집한 <어둔 밤 리턴즈>에서

는 배트맨과 빌런의 대결만이 프레임에 들어오게 된다.

배 안에서 벌어지는 배트맨과 빌런의 결투 장면은 관광

객에게 개방된 전시용 전함에서 허락 받지 않고 찍었다.

메이킹 영상 형식인 2부에서는 제작진이 배에 올라타는

모습, 배 안에서 리허설을 하는 모습,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모습 등을 모두 영화에 담아낸다. 편집된 영화에서

는 제법 그럴 듯 해 보이는 공간이 실은 웅장한 전함과

는 무관한 전시용 좁은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오늘도 평화로운>이 주는 기발한 재미중에도 가장

큰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는 엉터리 중국어이다. 영준을

구해준 가족 이름부터 아버지는 ‘탕수육’, 큰딸은 ‘탕빙

빙’, 조카는 ‘판웨이’이다. 영준은 탕빙빙을 판빙빙으로,

판웨이를 탕웨이로 알아듣고 처음에 깜짝 놀란다. 화면

을 보는 관객은 당연히 판빙빙이나 탕웨이가 아닌 걸 알

고 있지만 영준의 반응에 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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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늘도 평화로운>-가짜 중국어를 쓰는 가족

Figure 5. Scene in the <Super Margin>

탕수육은 사자성어로만 대화를 하는데 본래 있는 단어

도 있고 그냥 네 글자에 맞춘 엉터리 사자성어도 있다.

가령, 병춘 일당을 잡기 위해 오래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라는 말은 이렇게 된다. “병춘일당 일망타진 춘

하추동 동분서주” 영준이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묻자, “사면초가 일촉즉발 두발불량 눈에띄네 운수대통”

이라고 대답한다. 마치 진짜 중국어라도 되는 듯 한극

자막이 아래 나온다. “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차림새가 이상한 걸로 보아 잡혀 온 걸 알고

구해주었으니 넌 운이 좋다.” 풀이하면 이런 뜻이다. 중

국어 발음처럼 들리게 고저장단을 넣은 사자성어는 신

통하게도 딱딱 맞아 떨어진다.

<어둔 밤>의 영화 속 영화 <어둔 밤 리턴즈>에서 일

부인물은대사를영어로한다. 동아리멤버들의애초기

획 목적이 할리우드 진출이고, 영화 속 인물들이 배트맨,

조커, 빌런이니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어자막을넣었다. 하지만한국인은한국어를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 언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다

는 걸 알 수있다. 예비군 복장을 하고 매우한국적인공

간에서연기를하는배트맨, 조커, 빌런이영어를하는모

습은진지함보다는언어유희로느껴지게된다. 이와같이

진지함과거리가먼특징은희극성의중요요소이다. [8].

2. 영화적 인용과 패러디

<오늘도 평화로운>과 <어둔 밤>은 기존 영화에 대

한 패러디와 오마쥬 등 직접적인 인용으로 가득 차 있

다. <오늘도 평화로운>에 드러나는 영화적 인용은 무

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원빈이 주연한 <아

저씨>(이정범, 2010)의 이발 장면, 찰리 채플린의 <모

던 타임즈>(1936)에 나오는 노동자의 기계적인 작업 장

면 등이 있다.

그림 3.<오늘도 평화로운>-<아저씨> 패러디

Figure 3. Scene in the <Super Margin>

영준은 어렵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하는데 성

공하였으나 정체가 발각되어 죽도록 얻어맞고 죽기 직

전 구출된다. 그를 구해준 탕수육 부녀는 영준과 마찬가

지로 사기조직 병춘 일당에게 사업자금과 학비를 사기

당하고 복수를 위해 절치부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위기

에 처한 영준을 구해준 것이다. 영준은 탕수육 가족에게

혹독한 무공 훈련을 받는다. 처음에는 사격술을 연습하

는데 실탄은 아니고 비비총이었지만 귀신같은 솜씨를

가진 탕수육 가족은 멀리 있는 작은 물체까지 백발백중

맞혀 영준을 놀라게 한다. 영준은 아무리 노력해도 탕수

육 가족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신만의 비

책을 찾아내게 된다. 목공소에서 스패너나 스테이플러

로 작업했던 경험을 되살려 공구들로 그만의 무기를 장

만한다. 마치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몸동작 같은 독특

하고 우스꽝스러운 무공 훈련 과정을 마친 영준은 원빈

처럼 거울 앞에서 러닝셔츠 차림으로 머리를 민다. 원빈

과 같은 근육질도 아닌데다가 머리도 가운데만 밀어서

멋있기는커녕 머리를 밀기 전보다 더 코믹한 모습이 된

다. 포복절도할 차림새지만 영준은 태연하게 원빈의 대

사를 읊조리고 주차장 총격 장면도 똑같이 패러디한다.

도망가려는 악당의 자동차 앞 유리를 비비총으로 여러

차례 쏘다가 “아직 한발 남았다.”라는 유명한 대사까지

비장하게 따라한다. 여기 예로 든 <아저씨>, <모던 타

임즈> 외로도 주성치의 <쿵후 허슬>(2004) 같은 코믹

액션 무협영화의 장면들을 다수 패러디한 걸 알 수 있

다. 백승기 감독은 무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를 관객

이 좀 더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패러디를 선택

했다 [9]. 액션 영화 마니아라면 웬만하면 알만한 유명

한 장면들을 패러디해 자연스레 다른 영화를 연상하며

더 큰 코미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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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둔 밤>은 처음부터 대놓고 한국식 <다크 나이

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첫 장면부터 레고 모

형을 가지고 영화에대해나누는 대화 중가장좋아하는

영화가 ‘다크 나이트’라는 것을 밝히는 감독은 이를 한

국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 ‘다크 나이트’를 한국

어로 번역하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어

둔 밤’이다. 즉, <어둔 밤>은 대학 영화 동아리 ‘리그 오

브 새도우’ 멤버들이 한국적인 ‘다크 나이트’를 자기들끼

리 만들어 내는 이야기이다. 배우 오디션 공고문도 교내

게시판에 붙이고 주요 스태프 역할이 정해지면서 영화

제작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듯이 보인다. 물론, 의

상이나 소품은 조악하다. 예비군복에 배트맨 가면을 쓰

고 망토로 보이는 검은 천을 휘감은 배트맨이나 하얗게

분칠을 하고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을 바른 조커는 한 눈

에 보기에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속 배우와는 다른 모

습이다.

그림 4. <어둔 밤>-예비군복을 입은 배트맨의 모습

Figure 4. Scene in the <Behind the Dark Night>

조커가 배트맨의 여자 친구를 납치하고 배트맨에게

여자 친구를 살리고 싶으면 직접, 혼자 오라는 전갈을

보내는 이야기는 진부한 플롯이지만 영화 속 영화에서

는 가장 중요한 극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천연덕

스럽게 나온다. 조커의 아지트나 배트맨이 싸우는 공사

현장으로 보이는 텅빈 건물 내부는별다른 세트 디자인

도 없다. 영화후반 겨우완성된 영화 <어둔 밤 리턴즈>

를 보면 영화 속 배경이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근접 촬

영된 장면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옥상에서 벌이는 배

트맨과 빌런의 결투 장면에서도 헬멧에 부착한 고프로

로 상대방을 찍었기에 배경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림 6.<어둔 밤>-영화를 찍는 모습을 담은 영화 장면

Figure 6. Scene in the <Behind the Dark Night>

어차피 사실적인 배경을 중시하지도 않는 영화지만 뜬

금없이 등장인물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한다. 빈

건물에서 싸우던 배트맨이 “좀 더 넓은 장소로 옮기자.”

라고 말을 하면 화면은 바로 도로변으로 바뀌고 좀 전까

지 건물에 있던 인물들도 모두 그곳으로 이미 이동해 있

다. 아무런 개연성 없이 마음대로 장소를 바꿀 뿐 아니

라 갑작스런 인물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배트맨과 악당

사이에 느닷없이 <수어사이트 스쿼드>(데이비드 에이

어, 2016)의 여성 안티 히어로 할리 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끼어들어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납치된 여자 친구

의 변신이라는 인과관계 설명보다는 익숙한 캐릭터의

등장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경제성에 의

존하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현실적 과잉으로 채워진 부

분들이다. [10].

영화 감상 동아리 ‘리그 오브 쉐도우’ 회원들이 영화

를 찍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 <어둔 밤>은 기존의 다른

어떤 영화보다 영화를 찍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

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영화의 내용이나 완성도를

위해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현

실적인 진로 고민이다. 야심차게 시작된 영화 제작은

오디션을 통해 배우를 뽑고 최소 스태프를 구성하는 데

까지는 성공하지만 제대로 촬영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

된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동아리 신입생 중에

감독을 맡아서 영화를 완성하겠다는 상미넴이 등장한

다. 그는 피디, 감독, 주연을 맡았던 동아리 선배를 찾

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아카데미와 칸을

이야기하던 선배들은 영화라는 꿈도 좋지만 먹고 살아

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철 든 말을

한다.



A Study on Korean 'B-movie' narrative characteristic - Focused on <Behind the Dark Night> and <Super Margin>

- 366 -

※ 본 연구는 2019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Ⅲ. 결 론

<어둔 밤>이 치기어린 영화인 지망생들의 좌충우돌

제작기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 20대 청년들의 고민

이 잘 녹아 있는 영화다.

<오늘도 평화로운>은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이나 주요

인물들이 처한 상황만큼은 매우 현실적이다. 병춘 일당

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뭉친영준과탕수육 가족은 공통

적으로돈을사기당했다. 그 돈은궁극적으로이들의꿈

을위한것이므로이들은꿈과미래를사기당한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어둔 밤>은 비현

실적인 공간과 비일상적 언어사용 등 마치 만화와 같은

성격을 보여주며, 기존 영화의 인용, 패러디 등으로 코

미디 효과를 가중시킨다. 그렇지만 웃음 속에 진로에 대

한 고민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성찰하고 있는 영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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